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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경남본부(본부장 김한술)는 경남도금고 및 도교육금

고, 18개 시·군의 금고를 담당하는 공익은행이다. 수익의 전액을 지

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 실익사업에 환원하는 

국내 유일의 100% 민족자본 은행으로, 경남 도내 98개 지점에서 최

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남 대표 금융기관이다.

경남본부는 올해 경남을 대표하는 프로스포츠 구단인 NC 다이노

스, 경남FC와 ‘2020 아름다운 동행’ 협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 및 사

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와 기업의 공익적 역할 이

행에 뜻을 모았다.

시즌 중에는 두 구단의 홈경기에 양측 대표 선수들이 시구와 시축 

행사에 참여하는 등 공동 응원과 우승 기원 마케팅을 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 우수

농산물을 경품으로 활용해 농산물 홍보와 판촉에도 힘을 보탤 예정

이다. 시즌 후에는 구단 선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계층과 유소

년 꿈나무를 찾아 스포츠 교실을 개최하는 등 도민이 행복한, ‘스토

리가 있는 사회공헌 및 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NC 다이노스가 KBO 정규리그에 진출한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메인스폰서로 지원하고 있다. 창원NC파

크에 설치된 ‘NH농협은행 홈런존’을 통해 적립된 기금으로 매년 

공동 사회공헌도 하고 있다. 올해는 NH농협은행 경남본부, NC 다

이노스, 엔씨문화재단이 함께 사회복지시설인 마산 애리원을 방

문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현재까지 총 기부 누계액은 8천370만원

에 달한다.

이 밖에 은행권 최초 야구장 맞춤형 결제 솔루션 올원페이 앱 ‘올

원오더’를 개발·출시했다. 올원오더는 NH농협은행이 NC 다이노

스 구단과 손잡고 팬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줄을 서지 않고 좌

석에서 바로 주문하면 좌석배달까지 가능한’ 간편 간식 주문 서비

스로, 이를 통해 팬들이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민 프로축구단인 경남FC는 올해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역

인 설기현 감독을 내정해 재도약을 꿈꾼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는 지난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메인스폰서에 이어 올해 경

남FC의 정규리그 메인 스폰서십 협약을 맺고 경남FC의 리그 우승

과 1부리그 재승격을 기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했다.

경남본부는 사랑의 골 적립 오픈 펀드를 조성해 경남FC 홈경기 때 

1골당 100만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조성된 기금은 수훈선수 시상제 

신설을 통해 홈경기 승리 시 수훈선수의 명의로 일정 금액을 기부

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사용된다. 나머지 금액은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사랑의 골 적립 오픈 펀드는 기부 의사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누구

나 참여가 가능한 오픈 펀드 방식으로 운용되며 올해 목표 금액은 1

억원이다. 도내 유수의 기업에서 동참 의사를 밝혀와 도민에게 더

욱 사랑받는 경남FC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목표는 뚜렷하다. 

기업 홍보의 목적보다 도민의 행복증진에 철저히 초점을 둔다. 경

남개발공사 여자핸드볼팀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쾌척했다. K4리

그 진주시민축구단의 창단과 운영을 메인스폰서로 지원하고, ‘씨름

의 희열’ 결승전 경기를 후원하는 등 비인기 종목에도 꾸준히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김한술 경남본부장은 지난해 경남FC의 홈 전 경기를 관람해 구단

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만큼 지역연고 

스포츠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크다는 뜻이다.

김한술 본부장은 “NH농협은행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 가운데서 함

께하는 좋은 친구와 같은 은행”이라며 “도민에게 최고의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볼거리·즐길거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도민 행복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트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스포츠 마케팅으로 도민 행복증진

1 김한술 
경남본부장(가운데), 
황순현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왼쪽), 박진관 
경남FC 대표이사(오른쪽)가 
아름다운 동행 협약식을 
하고 있다.

2 경남본부 전 직원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
3 박진관 대표이사(왼쪽부터), 김한술 본부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 경남FC 정규리그 메인 스폰서십 
협약식을 하고 있다. 4 창원NC파크 올원오더 홍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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